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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향기를 만드는 말의 정원』
김주현(글), 모예진(그림), 노란상상

책과의 첫 만남   

µ 표지 보며 이야기 예측하기 

1. 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? 

2. 아이는 무얼 하고 있는 것 같나요? 

3.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보니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?

µ 여러분은 어떤 향을 좋아하나요? 여기 간단한 향기 테스트가 있어요. 나는 어떤 향이 나

는 사람인지 간단히 테스트해볼까요?(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^ )̂

만약 여러분이 조향사(향기를 만드는 사람)이라면,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만들고 싶나요? 

 예] 저는 과일 향이 나는 사람이래요. 친구들에게 잘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요.

    결과처럼 저도 친구들이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^^

   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몽의 싱그러운 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큼한 향기를  

    전해주고 싶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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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야기 속으로 
-향기 속으로-

µ 사람들의 입에서 뱉어내는 말에는 각각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 ‘말 냄새’인데요. 

나의 말 냄새는 어떤 냄새일 것 같나요? 나의 말은 어떤 냄새가 났으면 좋겠나요? 

그 이유도 적어보세요. 

예:상큼한 레몬탄산수 같은 냄새-나의 통통 튀는 말로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.

µ 책 속에서 제비꽃이 “고슬고슬 햇볕 냄새가 나. 바람 냄새도 나고. 가을이 올 건가봐. 나

는 원래 봄에 피는 꽃이거든. 그래서  가을이 어떤지 잘 몰라. 어떤 색깔인지, 어떤 향기인

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.”라고 말합니다. 

제비꽃에게 여름, 가을, 겨울의 향기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 하고 싶은가요?

 참고] 계절의 냄새,양양(지은이), 노란상상

 북트레일러를 함께 보고 제비꽃에게 나만의 계절의 냄새를 소개해 볼까요?

 책 속의 예] 봄에는 새 친구에게 처음 인사를 건네는 옅은 미소의 냄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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µ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와 키우는 사람들을 ‘유기동물구조사‘라고 한다면, 버려진 

식물을 데려다 키우는 것을 책 속에서는 ‘유기식물구조사’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여러분이 

만약 ‘00구조사’라면 무엇을 구조하고 싶은가요?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

µ 망토 아저씨가 ‘모든 생명에는 냄새가 있지. 문을 감아봐 .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

거야’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도 식물명상을 함께 해 볼까요?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

고 내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관찰해 봅니다. 그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.

µ 책 속에서 제비꽃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준수의 모습이 나옵니다. 울음이 그칠 때

까지 들어주는..이렇게 깊은 공감받고 위로 받은적 있나요? 아니면 그렇게 위로해준 적이 

있나요? (적극적 공감방법?1.눈 맞춤 해주기. 2. 반응해주기(추임새) 3. 상대방과 같은 표정해주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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µ 이 책에서 말하는 덕목(미덕/가치)은 무엇일까요? 

아래의 덕목들 중에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. (참고자료:학토재 스물네 가지 덕목)

 

★예]이 책은 효도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

것 같아. 부모님께 효도하고 최선을 다 

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

해주고 있어. 나도 이 책속 주인공처럼 

효도의 미덕을 깨워서 부모님께 예의바

르게 행동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.

µ 망토 아저씨가 외우는 주문 ‘벨리스 페레니스’의 뜻은?

 바로, (          )꽃의 학명이에요. 

 라틴어로 아름답다는 뜻의 벨루스와 영원하다는 뜻의 페레니스를  

 합친 말이에요. 즉, 영원히 아름다우리라!라는 말이에요.

 이 꽃의 꽃말은 ‘희망’과 ‘평화’라고 하네요.

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의 꽃말고 학명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주문을 외워보면 어떨

까요? 벨리스 페레니스!

내가 좋아하는 꽃?

꽃말:

학명:

나만의 주문을 만든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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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µ 책 속에서..말의 씨앗은 마음에서 싹을 틔운다고 해요. 말은 웃음처럼 전염이 된대요. 

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요. 마음을 나눌 친구만 있어도 뾰족뾰족 돋았던 가시

가 사라진다고 하네요.

여러분만의 말의 씨앗을 그려보세요. 그리고 그 말의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우면 좋을지 여

러분만의 말의 징원을 꾸며보세요. 그 정원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 번 초대해 볼까요?


